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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통신망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인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자가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한 피해당사
자와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 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재난통신망 구축동향과 해외 선진사례를 해석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
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정의 된 재난통신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심 품질요건을 재설
계하여 영역별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제어 : 재난안전통신망, 재난통신, 비상통신, 재난안전 네트워크,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Abstract  Wireless mesh networks for public safety and disaster have been developing in a direction from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to take advantage of the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technology. In Korea, the Disaster Safety Network Building Project has been promoted in order to unify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s among disaster response agencies. In this study, the trends of the network construction 
for national disaster communication and corresponding representative cases of overseas have been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the disaster communication area in line with the purpose of communications. As a result, 
the disaster communication can be divided into five distinctive areas: the control, the response, the on-site, the 
victim and the alarm communications. Based on the re-designed communication areas, quality requirements have 
also been re-organized in this study. Ultimately the construction method for the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s 
without exclusion zone will be presented.

Key Words : Emergency Communication, Disaster Communication, Public Safety-LTE, Disaster Safety Network, 
Victim Communication, Disaster On-Sit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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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재난재해로다 반복되고 있으며, 매년 천문학적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1,2]. 이러한 재난재해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

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

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향후 국가재난안전통신

망 구축 시에는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트랜

드의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통신망 사용주체를 명확히 

분류하고 사용주체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원에서 2009년도에 수행한 통합지

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방식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난상황

에서 요구되는 통신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

음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의 과거와 현재의 정책방향 검

토와 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재난통신 영역을 

재해석하고 통신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품질요건을 추

가 설계함으로써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 정책 변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망용 

LTE 기반으로 본격 추진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

듭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책

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1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는 2003년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 재난통신 음영지역 해

소 미비, 비상 재난통신체계 부재, 기관별 폐쇄된 정보통

신망 운영에 따른 정보공유의 한계를 국가재난관리의 문

제점으로 도출하고 소방, 경찰, 군 등 재난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TRS(Trunked Radio 

System)망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재난현장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1,2].

2.2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과 중단

KDI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2005년 소방방재

청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긴급구조와 

재난관리 담당기관의 무선통신망을 디지털 TRS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방식으로 통합하

는 통합망 구축을 위해 총 7,800여 억원을 투입하는 정보

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찰, 구조

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합 지휘하기 위한 무선

통신망 구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국가통합지휘무선통

신망” 구축은 2008년 감사원 감사 시 1차 사업 추진에 대

한 효과성 미흡과 특정업체 독점 문제가 지적되었고, 

2009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문제점 보안

을 위해 사업추진방안 재기획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3].

2.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계획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대

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

업 조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기술을 기존의 TRS TETRA 방식에서 재난망용 LTE방

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700Mhz 주파수에 대역폭 20Mhz 

할당하는 것을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였다[4,5].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2015년 3월에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공고하였다. 국민안전처의 ISP 공

청회 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재난망 가입자 수를 19만

7,34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주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기타 

권장기관 및 이용가능 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재해 발생 시 관련  주체들이 단절 없이 원활

하게 통신하기 위한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을 위해

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주체를 긴급구조기관과 구

조대상자로 폭 넓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4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 정책변화

지금까지 재난통신은 [Fig. 1]과 같이 UHF/VH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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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그 TRS기술에서 디지털 TRS로 개선되고 최근 광

대역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Fig. 1]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Trends

국내에서도 최초 TRS 기술을 활용한 TETRA를 재난

통신 기술방식으로 채택하였으나, 장비 종속성 과 음역

지역 해소를 위한 비용과다로 인해 PS-LTE를 재난통신 

기술방식으로 선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able 

1>은 재난통신 관련 정책의 변화와 추진이력을 요약하

였다. 

Year Policies Agencies

2003

Introduc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omprehensive 

measure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03

Establishing a national 

integrated comman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deployment pla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04
Pre-feasibility study for the 

master pl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2005

∼

2007

National integrated comman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deployment proje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8

2009

Audit and feasibility review, 

canceled the projec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Establishing a disaster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early promotion pla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able 1> The History of Disaster Communication 
Policies in Korea

3. 해외재난통신망 구축사례와 해석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

나 <Table 2>와 같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

럽 국가에서는 경찰, 소방, 의료 등 재난관련 기관들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TETRA 방식의 단일 

기종망을 구축하여 재난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다[6].

Country
Technical 

Scheme

Connection

Method
Year

British TETRA A Single Network 
2000～

2005

Germany TETRA A Single Network ～2010

Finland TETRA A Single Network
1998～

2002

Sweden TETRA A Single Network
2006～

2010

Norway TETRA A Single Network
2007～

2011

(Source : KISDI, 2010)

<Table 2> The Present Conditions of Disaster 
Safety Wireless Network Constructions 
in Other Countries

그러나 국내현황과 동일하게 TRS 기술의 한계로 인

해 TETRA 방식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

난통신망 재구축을 추진 중이다[7]. 본 장에서는 미국, 유

럽연합, 호주 등의 최신기술을 접목한 재난통신망 구축

사례를 해석하여 선진사례의 국내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1 미국의 재난통신망 구축현황

미국은 2012년 재난통신망 전담기구로 퍼스트넷

(FirstNet)을 설립하여 LTE 전국망을 활용한 재난통신

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TRS 

기술을 활용한 APCO-P25 (Associated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Officers-Project 25) 방식의 재난통신

망을 LTE 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8]. 

미국의 경우 전용 광대역 망을 구축하되 경제성과 재난

발생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용망 공동 이용을 

원칙으로 재난통신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하구간의 

커버리지 보장을 위한 분산 안테나 시스템(Distributed 

Antenna Systems)과 마이크로 셀 시스템 기술적용을 동

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재난통신망 구축 추진방향

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과 매우 유사하

나, LTE 기술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EU의 재난대응 WORKPAD 프로젝트

EU는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 구조대원들과 중앙통제

센터와의 디지털 휴대장치를 통한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WORKPA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9].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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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Geo-Tagging 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팀원들의 위치와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실

시간으로 임무를 지시하고 팀원들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지휘통

제를 위해 구축한 재난통신 체계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현장대책반의 안전까지 고려했다는 것에 특이점이 있다.

3.3 호주의 Emergency 3.0 프로젝트

호주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와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Emergency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mergency 3.0 프로젝트

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이트를 연계하여 각종 재난재해 정보를 실시간

으로 배포하는 민․관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10,11]. 201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발생 

시 다른 어떤 글로벌 미디어 보다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지원한 매체가 바로 

재난현장 피해자들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였

다는 점은 호주의 Emergency 3.0 프로젝트 추진의 타당

성을 입증하고 있다.

3.4 노르웨이의 화학센서를 활용한 안전대책 

노르웨이에서는 화재가 발행한 건물에 진입하는 소방

관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화학센서를 통해 소방

관의 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된 

현장대책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

다. 재난현장대책반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EU의 재난대

응 WORKPAD 프로젝트와 유사하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센서기술을 활용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3.5 재난통신 체계의 미래 예측

재난통신 체계는 TRS 기술방식에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재난대응 기관 간 일원화

된 통신체계와 영상, 메시지 등 대용량 통신기반이 마련

된다면, 이후에는 LBS(Local Based Service), 상황인지, 

센서기반 안전체계 확립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재난대

응체계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Fig. 2]는 

재난통신체계의 패러다임이 재난대응기관 간 통신에서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사전 대응체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12].

[Fig. 2] Development  Process of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s

이러한 기술의 확장은 재난통신망 영역의 확장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재난통신 영역을 커버하는 전 범위 재

난통신 체계를 효과적으로 확립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

다. 

4. 재난통신체계 재정립과 품질요건

재난통신망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TRS 

방식에서 재난망용 LTE방식으로 전환중이며, IoT 환경 

하에서 LBS, 상황인지, 스마트센서(Smart Sensor), 스몰

셀(Small Cell)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기능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13].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

요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통신 주체를 구분하여 통신범

위를 명확히 하고 누락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체계 구축

을 고려하여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 이러한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를 활용하는 통신

주체는 크게 긴급구조기관과 구조대상자로 구분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재난관련 기관

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을 국민안전처, 소방

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

서로 정의하고 있다.  IoT(Internet of Things)시대의 도

래에 따라 컴퓨팅 파워와 네트워킹 기능을 보유하고 환

경속에 내재된 장치나 기계들 또한 간접적 통신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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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을 정리하면 전 범위 재난

통신체계의 통신주체는 <Table 3>과 같이 국민안전처, 

관련기관 대책본부, 재난재해 대응 현장요원, 사물과 환

경속에 내재된 Things 그리고 재난재해 피해 당사자로 

분류할 수 있다.

Communication 

Parties
Descriptio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Comprehensively grasp disaster 

situation, and disaster response agencies 

control

Headquarters  of 

Disaster Response 

Agencies 

Fire fighting , medical, police, etc 

disaster-related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s of the agency

Disaster Response 

On-Site Agent

The on-site emergency response 

personnel dispatched  to the disaster site

The Things Inherent 

in Environment 

Devices or Machine with computing and 

networking features

Disasters 

Victims

The people who directly or indirectly 

exposed to the risk of disasters 

<Table 3> The Role of Disaster Communication 
Parties

[Fig. 3]은 <Table 3>에서 분류한 통신주체들이 재난

재해 상황발생 시 다양한 통신영역에 걸쳐 음영지역 없

이 상호 통신하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를 개념화하였다.

[Fig. 3] The Concept of the Extensive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

[Fig. 3]과 같이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통신주체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

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 영역으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 <Table 4>는 통신주체에 따른 재난통신 

영역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Communication 

Areas

Communication 

Parties-1

Communication 

Parties-2

Control

Communicatio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Headquarters  of 

Disaster Response 

Agencies 

Response

Communication

Headquarters  of 

Disaster Response 

Agencies

Disaster Response 

On-Site Agent

On-Site 

Communication

Disaster Response 

On-Site Agent

Disasters 

Victims
Victim

Communication

Disasters 

Victims

Disasters 

Victims
Alarm

Communicatio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People in the 

Non-Affected Areas

<Table 4> Classification of Disaster communication
Area

<Table 4>에서 제시한 각각의 재난통신 영역은 서로 

다른 특성과 품질요건을 가지며, 영역별로 품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

역별 특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통신 영

역별 최적화된 재난통신망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통신 영역별 특성을 해석하였다.

4.1 통제통신 (Control Communication)

통제통신은 재난재해 상황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와 

재난재해 관련기관의 최상위 대책본부 간의 통신 체계를 

의미한다. 실제 재난재해 발생 시 사전에 규정된 대응 매

뉴얼에 따라 각 대응기관별 통신 주체가 결정되는 영역

이다. 재난재해 통제통신은 국민안전처와 관련기관 간의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수립과 일원화된 유․무선 통신체계의 구축

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시, 재난재해 

대응기관들이 각기 다른 통신망 사용으로 상황을 적시에 

제어하지 못한 사례는 통제통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4.2 대응통신 (Response Communication)

대응통신은 국민안전처와 관련기관 대책본부, 재난재

해 대응 현장요원 간의 지휘통제와 보고체계를 지원하는 

재난통신 영역을 의미한다. 재난재해 상황에 따라 현장

요원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

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망 생존성과 재난대응성

이 핵심 품질요소이다. 재난재해 대응통신은 TRS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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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TETRA 방식에서 재난재해 전용 LTE 망과 

상용 LTE 망을 병행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

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ig. 4] The System of Disaster Response
         Communication 

4.3 현장통신 (On-Site Communication)

현장통신은 재난재해 대응 현장요원, 사물과 환경 속

에 내재된 Things, 재난재해 피해당사자 간의 통신 영역

을 의미한다. 재난재해 현장통신은 기지국, 교환기 등 관

련 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과 피해 

당사자가 지하시설물 등 통신 음영지역에 위치할 가능성

을 고려하여 통신 안정성 확보가 핵심 품질 요소이다. 또

한 재난재해 현장 상황을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실시간

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

신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재난재해 상황에 따라 대응 매

뉴얼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제어환경 

구축 등 다양한 품질요소의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다. 

현장통신 시 700MHz 주파수에 20MHz 대역폭을 사용

하는 LTE 전용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피해당

사자가 다중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나 개발 및 보급까지 장기간 소요가 예상

된다. 이에 따라 현장통신 기술로는 LTE 상용망을 활용

할 가능성이 크며 통신설비 장애 시 대체 통신 수단을 마

련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재난재해 현장통신은 재난

재해 유형과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데이

터의 수집과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대응체계를 실시간으로 

가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는 통신영역이다.

4.4 당사자통신 (Victim Communication)

당사자통신은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당

사자와 사물과 환경에 내재된 Things의 상호 통신 체계

를 의미한다. 재난재해 당사자통신은 피해당사자가 현장

통신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

단으로, 현장통신 범위 내 피해당사자가 음영지역의 피

해당사자에게 현장통신 내역과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영역이다. 이에 따라 

LBS, 스몰셀, Ad-hoc Network, Sensor Network 등 다

양한 기술의 접목이 필요한 영역이다.

[Fig. 5] Disaster Victim Communication System

4.5 경보통신 (Alarm Communication)

경보통신은 재난재해 지역은 물론, 비 재난재해 지역

에 재난재해 상황과 파급효과 및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통신영역이다. 재난재해 경보통신은 재난

재해의 확산에 대비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경보체계 발

령과 대응요령 전파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비 재

난재해 지역에도 재난재해 상황과 복구현황을 실시간으

로 전파하기 위한 통신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비 재난

재해 지역의 스마트 센서에 재난재해 상황을 통지하고 

비상 센싱 체계를 가동하여 실시간 감지활동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통신영역은 통신의 품질이

나 망 생존성 보다는 실시간성과 운영효율성 측면의 품

질요소가 강조되는 영역이다.

4.6 재난통신 영역별 핵심 품질요소

행정안전부는 2011년 재난관련 필수기관의 의견수렴

을 거쳐 <Table 5>의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

한 주요 요구기능을 마련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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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Network

Survivability,

Reliability

Direct Call,

Terminal Relay

-Direct calls between handsets

-Call via handset relay

Terminal Mobility

-To keep in contact with users 

when they are moving a  

communication terminal

Coping With the 

Call Congestion

-In case of call congestion, 

maintaining function of the 

stable system

Disaster

Responsiveness

Private Call
-One-to-one call of ID-based 

individual terminal

Group Call
-Call with multi-users in the 

same group

Regional Selective 

Calling

-Call selected terminals which 

are located in any area using 

the management system

Call Groups 

Organized

-Remotely Managing call 

groups using the Management 

System (created or deleted)

Interception

-Stop the group calls on the 

centralized control center, and 

snatch the calls

Emergency Call

-Providing the highest-priority 

calls within the group in case of 

the emergency button on the 

device was pressed

Identify the 

Terminal Position 

Information

-Identifying the terminal 

position by using a satellite or 

a base station based 

positioning technology

Security

Terminal Usage 

Permit or 

Forbidden 

-Enable or disable the device, 

using the management System

Encryption
-Prevent eavesdropping 

through Encrypt transmission

Certification

-Providing a valid 

communication services for 

authorized users
Security

Standards

Specification

-Providing standard interfaces 

for security equipment

Integrated

Security 

Management

-Integrated security 

management functions against 

hacking defenses

Operational

 Efficiency

Message 

Propagation

-Message transfer for the 

disaster circumstances  using 

the management System or 

terminal
Ensuring

Subscriber

Capacity

-Ensuring for subscriber 

capacity necessary to disaster 

safety network operation

<Table 5> Major Requirements for Disaster 
Safety Wireless Network

본 요구기능은 통제통신, 대응통신, 경보통신 중심으

로 현장통신과 당사자통신이 누락되어 있다. 당시 행정

안전부 공고 제2011-76호(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

구기능)에 따르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구조·구급, 치

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

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장통신

과 당사자통신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통신 

영역의 누락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체계 구축을 고려하

여 각 통신영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품질요건

을 재설계 하였다.

통제통신 영역에서는 통제․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일원화된 유․무선 통신체계 확보가 주요 관건이다. 이

를 위해 통신체계에 대한 표준성과 주요 통신수단 두절 

시 대체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수단의 이중

성을 핵심 품질요건으로 도출할 수 있다. 대응통신은 현

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대책반과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토록 망 생존성이 주요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재난재

해 상황에서 호 폭주 시 대처할 수 있는 통신 기술과 대

체 통신 수단 제공이 핵심 품질요건이다. 현장통신은 재

난재해 현장의 현장대책반과 피해당사자 그리고 IoT환

경의 사물․환경간의 통신영역으로 대용량 데이터 통신 

및 IoT 환경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원격 제어성

을 핵심 품질 요건으로 도출 할 수 있다. 당사자통신은 

재난재해 현장에 노출된 당사자 간의 통신으로 당사자가 

보유한 통신 단말을 재난통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단말기 중계성 및 위

치 측위의 정확성이 핵심 품질요건이다. 또한 재난현장

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의 제어성을 핵심 품질요건으로 도출 할 

수 있다. 경보통신은 타 재난통신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시간성과 운영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통신

영역이다. 재난지역 인근 및 비재난지역의 다양한 경보

장치를 활용하여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상호운영성과 서

비스의 다양성이 핵심 품질 요건이다[15]. 본 연구에서는 

<Table 6>과 같이 재난통신 영역별 주요특성에 따른 핵

심 품질요건을  해석하였다.

<Table 6>은 기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주요 요구

기능에 현장통신과 당사자통신의 특성을 추가하여 해석

한 재난통신 영역별 핵심 품질요건이다. 현장통신과 당

사자통신은 사람 뿐 아니라 사물, 환경 속에 내재된 컴퓨

팅 기능을 활용한 통신체계가 포함된 영역으로, 원활한 

현장통신과 당사자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

원, 서비스에 대한 통제성을 추가 요구기능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Table 7>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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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Areas

Main 

Characteristics

Key Quality 

Requirements

control

communication

-Establishing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s

-Unifying 

 wired-wireless 

 communication 

 structures

-Standardization  of    

 communication         

 structures

-Failure in             

 responsiveness

response

communication

-Network survivability  

 in worst situation

-Solution for call       

 congestion 

 responsiveness 

-Failure in 

 responsiveness

on-site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tability

-Mass data transport

-Remote control for 

 disaster-related 

 equipment

-Sufficiency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bandwidth

-Controllability of the

 data

-Controllability of the

 equipment

victim

communication

-Providing an alternative  

 communication means

-Location-based 

 services

-Accuracy of the 

 positioning system 

-Controllability of service

alarm

communication

-Operational efficiency

-Real-time

-Interoperability

-Diversity of services 

<Table 6> Key Quality Requirements of The
Disaster Communication Areas

Requirem

ent
Key Quality 

Analysis of 

Key Quality

Control

l

-ability

Controllability 

of the data

-Standardization,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he collected data  from 

the various sensing devices

-Controllable activity of the disaster 

metadata and sensing data

Controllability 

of the 

resource

-Remote control of equipment and 

resources in all area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Including variety sensor devices, 

network equipment and integration 

platforms

Controllability 

of service

-Providing the necessary services to 

subscribers in real time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variety services in 

a disaster situation

-Applying event processing rules 

according to the disaster situation

<Table 7>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On-Site
Communication and Victim-Communication

재난재해 상황에서 현장통신과 당사자통신에 대한 통

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장비, 서비스에 대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어기능을 구현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제어영역별로 다양한 기

술과 서비스의 융합이 필요하다.

5. 결론

재난통신망은 기존 TRS 기술방식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의 활용이 주요 대

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재난 대응 기관 간의 안정적인 

통신과 현장구조반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전 범위 통

신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과 서비

스 동향을 고려하여, 기존 재난재해 대응기관 중심의 재

난통신망을 재정의하여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

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

통신”, “경보통신”으로 세분화하고 영역별 품질요건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정의 된 재난통신영역을 고

려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고 각 영역별 품질

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재난통신망 품질 요구사항에 통

제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통제성은 데이터, 자원, 서비

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도출하고 재난안

전통신망 구축과 동시에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프

라와 서비스의 동시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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